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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 is a business to improve the performance, quality, and 

operability of equipment by promptly taking action on matters that require improvement of the weapon 

system without making a necessary decision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his project was introduced in 2021 

as a small-scale･short-term project with a total project cost of less than 20 billion won and a contract 

period of less than 24 months, a similar acquisition method is a｢Min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ject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that it is time to evaluate｢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 

which has now entered its fourth year, and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re is not much 

practical benefit to be pursued separately from｢Min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jects｣.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efficiency analysis of｢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was carried out and 

policy suggestions for efficient project promotion were included. For the efficiency analysis, the analysis of 

the project promotion procedure and project period of the two projects, and the AHP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the policy suggestions, we analyzed the changing trend of the project budget and the current status 

of execution,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plan and procedure, and collected opinions from 

related organizatio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

초   록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무기체계의 단순 성능개량에 한하여, 합참의 소요결정 없이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장비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 계약 기간 24개월 

이내의 소규모･단기간 사업으로 202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유사한 목적의 획득방안으로｢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한 배경은 이제 4년차에 접어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시점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기존

의｢경미한 성능개량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정량적인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포함

하였다. 효율성 분석에는 양개 사업의 사업추진절차와 사업 기간에 대한 분석,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사업 예산의 변동 추세 및 집행현황 분석, 사업 기획 및 절차상의 특성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였다. 본 연구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s : Maximization of Performance of Existing Forces(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Minor Performance 

Improvement Project(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AHP(계층화 분석법), Weapon Systems(무기체계), Project 

Promotion Procedure(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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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

에 있는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장비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1). 본 사

업이 추진된 배경은 전력화된 무기체계의 노후화, 부품단

종, 구성품 기술 진부화로 인한 사용자 안전성 문제, 장비 

가동률 및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속한 획득체계로의 전환 기조에 

맞춰 관련 법규 제･개정2)으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이 2021년 도입되었다. 대상 사업은 방위사업청(이하 “방

사청”) 예규 제883호(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

침)에 따르면 “무기체계(소프트웨어 포함)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품질향상

이 가능한 경우,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 장비(소프트웨어 포

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일부 구성 장비가 노후 또는 단종

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력화 평가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

우, 형상관리의 목적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

우”에 해당하는 6개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총사업비 

200억 원 미만, 계약 기간 24개월 이내의 소규모･단기간 

사업이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이다. 국방부 훈

령 제2845호(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면 경미한 성

능개량사업은 상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6개의 기

준 중, “전력화 평가결과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

우”를 제외한 5개의 기준으로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3). 

1) 방위사업청, “방사청 예규 제883호(’23. 12. 13.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

업 업무지침”, 2023.

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2조 제1항, ｢국

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6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 2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법｣ 제15조의 소요결정 절차 없이 추진하는 무기

체계 성능개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21. 11. 2. 최초 제정되었다.

3)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전력의 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

이 없을 경우, 일부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문의 5개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판단되는 소요를 방사청에 제기할 수 있으

며, 소요제기 전에 합참에 경미한 성능개량으로의 분류 검토를 요청한다(국

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제2845호 / 2023. 9. 25.). 

이처럼 유사한 목적을 가진 2가지의 사업형태에 대해 

국회 등 관련 기관에서 경미한 성능개량사업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

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신규사업 예산은 2022년에 

1,60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 2024년에는 302억 

원, 545억 원으로 각각 87%, 77% 감소하였다. 주로 미계

약, 착･중도금 수령 저조, 평균 사업비 감소, 계약 지연 등

에 따른 불용 및 이월액 발생으로 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었다. 육군 기준으로 2022년에 35개 신규사

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3년에는 예산 규모 

감소에 따라 4개 신규사업만을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수행 배경은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에 대해 평가할 시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

문이다. 아울러, 소요군, 사업관리자, 개발업체 등이 체감

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

과 경미한 성능개량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

는 의견이 상충된다는 점에서 연구하게 되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 유사한 목적의 경미한 성능개량사업에 

비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업절차와 사업

기간, AHP기법을 활용해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

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현존전력 성

능 극대화 사업과 관련된 기관(국회, 국방부, 방사청, 소요

군, 업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들도 본 사

업의 실효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개선이 필

요한 사항들을 식별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위사업법 제 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에는 “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

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이라고 명

시되어 있다. 또한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군수품의 획득)에는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하

여 무기체계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판단

을 성능･일정･비용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정량적 분석에는 양개 사업의 사업절차와 사

업기간의 비교, AHP 기법을 활용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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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정성적 분석에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예산

의 변동 추세 및 집행현황 분석, 사업 기획 및 절차상의 특

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사업 유관 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 

제언을 포함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개관과 선행연구 고찰을 수행하였으

며, 제3장에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경미한 성

능개량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 연구

2.1 국방획득관리제도 관련 연구현황

최근의 국방획득관리제도에 관한 연구는 기술의 진부화 

방지, 획득 기간 단축, 사업의 효율성 강화 등 신속한 획득

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 강경환 외(2023)는 

방사청 개청 이후 개선되고 있는 국방획득관리제도에 대한 

고찰과 우리 군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구매사업을 

대상으로 소요단계부터 전력화까지의 사업절차와 사업기

간에 대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신속성과 효율

성을 향상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는 그간 사업이 장기화된다는 정성적 판단에서 벗어나 사

업절차와 사업기간에 관한 정량적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현기 외(2021)는 획득 기간을 단축하기 위

해 패키지형 핵심기술개발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패키지형 핵심기술개발제도는 필요한 다수의 핵심기술을 

개별기술 단위로 확보하는 것이 아닌 묶음 형태로 개발하

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요결정 이후 기술개발(사업착수)

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소요결정 이전 기술적 기반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사업화 이

전 기술 수준 향상으로 개발실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소요결정부터 전력화까지 약 15년 소요된 

획득 기간을 10년으로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동범 외(2023)는 기술의 진부화를 극복하고 최신기술을 

통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구성품별 표준화

하여 생산하는 모듈화 설계방식, 기존의 소요주도 방식의 

획득시스템이 아닌 기술이 주도하는 획득시스템으로 변화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명곤 외(2022)는 미국이 혁신

적 연구개발과 신속한 기술획득을 위해 도입한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제도에 관한 연구

를 하였다. OTA는 긴 획득 프로세스의 원인이었던 기존의 

계약 관련 연방규정들의 세부조항 일부를 면제받는 기타거

래(Other Transaction)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

(Authority)으로서 OTA를 통해 획득업무 프로세스의 유

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축소된 프로세스와 최신기술의 

합리적 도입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였다. 엄진욱 외

(2022)는 신속획득사업의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안 도출을 위해 미국 획득 프로세스

인 주요단계획득(MCA : Major Capability Acquisition) 

및 중간단계획득(MTA : Middle Tier Acquisition) 프로

세스를 분석하여 사업선정 평가지표 개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제국(2022)은 현재의 획득체계가 소요-획

득-운영이 흩어지고, 프로세스가 수십 단계로 분할됨에 따

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개선을 위해 소요기획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획득

시스템에 내재한 소요-획득-운영의 칸막이 분업구조를 넘

어 세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절차와 규제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최재연 외(2022)는 신속

시범획득 대상 사업선정을 위한 기준으로써 군사적 필요

성, 작전운용성능, 중･장기 전력 소요와의 중복성, 기존 전

력 소요와의 획득 기간 차이, 조직 가용성 등의 판단기준

을 제시하였다. 엄홍섭(2018)은 국방 로봇의 신속전력화를 

위한 운용개념 수립 방법 및 획득체계 개선 방향을 제안하

였다. 김종하(2017)는 효율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사전연구 

강화, 총 수명주기체계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설정, 획

득비와 운영유지비의 최적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

다. 안정근 외(2023)는 무기체계가 네트워크 통신, 센서와 

같은 다양한 정보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

이버 공격에 의한 보안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형 국방용 

RMF(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제안하고, 함정 

전투체계를 대상으로 모의 적용하였다. 제환주(2023)는 첨

단 신기술을 국방 영역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복잡한 제도와 절차, 경직된 연구개발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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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하며, 군학 및 산학연이 교류할 수 있는 개방

형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재연 외(2023)는 AI･무인

체계의 효과적 전력운영을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 개선 방

향을 연구하였다.   

2.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개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표 1>과 같이 전력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소요결정 및 과

제결정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방사청의 사업추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반면,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합참

에서 분류하며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기간과 사업비가 24개월 이

내, 200억 원 미만이지만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제한이 

없다. 예산확보 측면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패

키지 예산 확보 후 배정되는 반면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단일 사업별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현재 진행되는 양산사업

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결정, 

사업의 절차, 기간과 예산 등의 면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

대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구 분 성능개량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의사

결정
합동참모회의 분과위, 실무위 사업추진위원회

적용

대상

•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소요

* 신규무기체계

소요와 동일

• 전력운영개념이나 작전운용성능에

현저한 변경이 없는 소요

합참에서 

분류

방사청에서 

소요 종합

사업

절차

• 소요제기 [군 → 합참] → (경미한) 성능

개량 분류 [합참] → 사업반영요구 [군→

방사청] → 합동성 및 상호운용성 검토

요청 → (필요 시) 선행연구 [기품원] → 

성능개량 추진계획 수립 → (필요 시) 사

업타당성 조사 → 예산반영 → 사업추진

• 예산반영 → 사업신

청  [군→방사청] → 

관련 기관 검토 → 

대상 사업선정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예산 배정 → 사

업추진

기 간 제한 없음 24개월 이내

사업비 제한 없음 200억 원 미만

예 산
방위력개선 단일사업 또는 진행중인 

양산사업에 포함하여 예산확보

패키지 예산 先 확보

後 배정

<표 1> 성능개량,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비교

사업추진 절차는 <표 2>와 같이 F-1년에 소요군에서 방

사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

진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F년에 위탁기관인 방

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미래전력사업본부)는 산하 전

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국방 신속

획득기술연구원)로 사업수행을 위탁한다. 이후 F+2년까지 

사업계획 수립, 계약, 사업관리를 진행한다. 

< F - 1년 > < F - 1년 > < F 년 > < F 년 ~ F+2년 >

사업신청

(군 →

방사청)

▶

대상 사업 선정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추진 위원회)

▶

계약 및 관리업무

민간위탁 계약

(방사청 → 수탁 기관*)

▶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수탁 기관)

구 분

위탁기관

(방사청 기반･ 

미래전력사업본부)

수탁 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역 할 조정･통제 계약 및 관리 주관

계 약 -
• 구매요구서/계약특수조건 작성

• 조달요구 및 계약체결

관

리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안) 승인 • 사업계획(안) 작성

시제품

입증시험
- • 시제품 입증시험 주관

표준화 - • 형상통제심의위원회 주관

사업관리 - • 사업관리회의 주관

사업종결 • 사업종결(안) 승인 • 사업종결(안) 작성

<표 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수행체계

사업 예산과 과제 수는 2021년에 200억 원(1개 과제), 

2022년에는 1,789억 원(추경, 59개 과제), 2023년에는 

1,289억 원(10개 과제), 2024년에는 1,513억 원(27개 과

제 ± α)가 반영되었다. 

Ⅲ.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정량분석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정량적 분

석은 2가지 방안으로 수행하였다. 첫째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세부 효과측정 지표를 

선정하고, 종합효과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경미한 성능

개량 사업 대비 사업절차와 기간 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

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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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HP를 활용한 분석결과

AHP는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수의 평가 기준과 다수 

주체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설계된 방법으로 1977년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되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전문가들의 평가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검증에 통과한 평가결과만 취합해 종합적으로 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분석절차는 1단계에서 대안을 설정

하고, 2단계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층으로 구조화하여 의사결정계층을 구성한다. 

3단계에서 AHP 설문지를 작성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

을 수렴하고, 4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의 일관성을 검사하고 

상대적 가중치 설정한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얻어진 각 평가 기준의 상대적 가중치와 각 기준에 대한 

대안의 상대적 ‘평가값’을 이용하여 대안의 종합효과를 평

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한 AHP를 위한 설문 개관은 <표 3>과 같다. 일

반적으로 AHP 설문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의 목

적, 특성 및 전문가 인력풀(Pool)을 고려하며, 적정 표본 

크기에 대한 최소값 등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전문가 19명을 선정하였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전문가 인력풀(Pool)이 다른 사업에 비해 넓

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전문가 

7명을 먼저 선정하고, 편중된 설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규모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담당자 7명을 선정하

였다. 또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업총괄 담당 및 제도

담당 전문가 5명을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대

상은 대부분 방사청,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신속

원”),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에 소속된 육･해･공군 

장교, 공무원, 연구원이다. 설문 결과는 일관성 유지 90% 

미만 및 불성실 답변을 제외한 15명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AHP 분석을 위한 문제의 구조화는 <그림 1>과 같이 구

성하였다. 1계층은 성능개량 사업의 효율성을 선정하였으

며, 2계층은 사업관리의 핵심요소인 성능, 일정, 비용을 선

정하였다. 

구 분 내 용

대상

• 국방전력발전업무 전문가 19명

-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담당자 7명(방사청)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담당자 7명(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기참부, 

분석평가단

- 방사청 사업 총괄업무/기타 전문가 담당자 5명

설문기간 

/ 방법
• 2023. 11. 27. ~ 12. 8. / 온라인

분석방법
• 전문가 자문, 관련 규정 연구를 통해 세부 측정 지표를 도출

• AHP 설문을 통해 효과측정 지표 평가, 대안의 우선순위 결정

<표 3> 설문 개관

3계층 중 성능 부분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국방부 훈

령 제2845호)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방사

청 예규 제883호)의 사업 판단기준4)을 적용하였다. 일정

과 비용 부분은 전문가 토의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4계층

은 비교 대안인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대안 1)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대안 2)을 선정하였다. 

<그림 1> 문제의 구조화

평가결과, 각 계층의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표 4>와 

같다.

4)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제2845호)의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기

준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83호)의 대

상 사업 기준은 유사하다. 세부적으로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

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성능 및 품질(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수

명연장을 위해 구성 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노후 또

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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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층

2계층 3계층



× 

항목
가중치

(
)

항목
가중치

(
)

성능

개량

사업의

효율성

성능

0.3535 사용자(군) 요구 충족도 0.4266 0.1508

수명연장 효과성 0.2153 0.0761

노후 또는 단종품 

대체 효과성
0.3581 0.1266

소계 1 -

일정

0.4280
사업절차의 효율성 0.5952 0.2547

사업기간의 효율성 0.4048 0.1732

소계 1 -

예산획득의 용이성 0.5507 0.1203

비용

0.2185
예산사용의 효율성 0.4493 0.0982

소계 1 -

<표 4> 평가항목의 중요도 인식

2계층에서는 일정(0.4280) > 성능(0.3535) > 비용(0.2185)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일정이 성능보다 1.2배, 

비용보다 2.0배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3계층에서는 성능 

부분은 사용자(군) 요구 충족도(0.4266)>노후 또는 단종품 

대체 효과성(0.3581)>수명연장 효과성(0.2153) 순으로 나

타났다. 일정에서는 사업절차의 효율성(0.5952)>사업기간

의 효율성(0.4048) 순으로 평가되었다. 예산측면에서는 예

산획득의 용이성(0.5507)>예산사용의 효율성(0.4493) 순

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3계층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수명연장의 효과성을 1로 

정규화 하였을 때, 사업절차의 효율성이 3.3, 사업기간의 

효율성이 2.3 사용자(군) 요구 충족도가 2.0으로 나타났다. 

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근본 목적인 무기체계

의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장비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절차와 기간의 효율

성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가중치
0.1508

0.0761

0.1266

0.2547

0.1732

0.1203
0.0982

구 분

사용자(군)

요구

충족도

수명연장

효과성

노후 또는

단종품 

대체효과성

사업절차

효율성

사업기간

효율성

예산획득

용이성

예산사용

효율성

정규화 2.0 1* 1.7 3.3 2.3 1.6 1.3

<그림 2> 3계층의 중요도 인식 

대안평가 결과 <그림 3>과 같이 대안 1인 경미한 성능

개량 사업보다 대안 2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 모

든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부분의 

사업절차의 효율성이 4.7배로 가장 높으며, 예산획득의 용

이성이 3.9배, 예산사용의 효율성이 3.8배 순으로 나타났

다. 성능 면에서는 사용자(군) 요구 충족도, 수명연장 효과

성, 노후 또는 단종품 대체 효과성이 비교적 낮은 2.7배, 

2.5배, 3.0배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업의 목적이 양개 사

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 경미한 성능개량(대안 1)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대안 2)

1

2.7

1

2.5

1

3.0

1

4.7

1

3.3

1

3.9

1

3.8

사용자(군)

요구

충족도

수명연장

효과성

노후 또는

단종품 대체

효과성

사업절차

효율성

사업기간

효율성

예산획득

용이성

예산사용

효율성

<그림 3> 대안 1, 대안 2 평가결과

세부적인 대안평가 결과는 <표 5>로 제시하였다. 종합

적으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0.223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0.7767로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 

3.5배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계층(대안평가)
종합평가

(× × 
)

2계층 3계층

가중치(
)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성능

사용자(군) 요구 

충족도
0.2673 0.7327 0.0403 0.1105

수명연장 효과성 0.2873 0.7127 0.0219 0.0542

노후 또는 단종품 

대체 효과성
0.2476 0.7524 0.0313 0.0953

일정
사업절차의 효율성 0.1756 0.8244 0.0447 0.2100

사업기간의 효율성 0.2302 0.7698 0.0399 0.1333

비용
예산획득의 용이성 0.2050 0.7950 0.0247 0.0956

예산사용의 효율성 0.2079 0.7921 0.0204 0.0778

계 0.2232 0.7767

<표 5> 대안 1, 대안 2 세부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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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단계･절차 분석결과

사업단계는 관련 법규상의 내용과 사업 담당자들의 인

터뷰를 통해 사업의 주요 Milestone으로 구분하였다. <표 

6>와 같이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12단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1. 합참 분류 7. 계약 1. 대상사업 선정

2. 선행연구(필요 시) 8. 시제제작 2. 구매요구서 검토

3. 소요검증(필요 시) 9. 시험평가 착수 3. 사업계획수립

4. 사업타당성조사(필요 시)
10. 시험평가 종료

(DT 수행 원칙)
4. 입찰공고

5. 성능개량추진계획(체계개발

기본계획과 통합가능)
11. 규격화 5. 계약

6. 제안요청서 12. 전력화 6. 시제품검사

7. 납품 및 사업종결

<표 6> 사업단계 비교

사업 시작은 합참의 경미한 성능개량으로 분류(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대상 사업 선정(현존전력 성능 극대화)으

로 하였으며, 사업종결은 전력화(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납품 및 사업종결(현존전력 성능 극대화)로 선정하였다. 경

미한 성능개량 사업의 선행연구,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

사는 필요 시 수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사업절차는 행정행위를 위한 팀･과장급 이상 보고/승인

행위를 기준으로 <표 7>과 같이 분석되었다. 

② 경미한 성능개량(76개) ③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49개)

단 계 절차 수 단 계 절차 수

선행연구 8 대상 사업 선정 5

성능개량계획 수립 5 구매요구서 검토 14

RFP 작성 7 사업계획수립 7

계약 19 입찰공고 6

CDR 6 계약 7

시험평가 17 시제품 입증시험 6

규격화 완료 11 납품 및 사업종결 4

후속양산 완료 3

<표 7> 사업절차 비교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총 76개의 절차를 수행하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총 49개의 절차를 수행한다. 

경미한 성능개량은 선행연구부터 전력화까지, 현존전력 성

능 극대화 사업은 대상 사업선정부터 납품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의 선행연구는 총 

8개의 절차를 수행한다. ①선행연구계획서 작성/통보, ②

선행연구 조사･분석계획서 작성, ③조사･분석과제 선정, 

④선행연구 용역기관 선정 모니터링, ⑤조사･분석 수행, 

⑥선행연구 수행/단계별 진도 보고, ⑦선행연구 결과 모

니터링, ⑧선행연구 보고서 작성/통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대상 사업선정 절차는 

5개의 절차를 수행한다. ①대상 사업 선정계획 수립, ②

사업신청, ③사업신청서 검토, ④사업계획 설명회, ⑤대

상 사업선정 및 배정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합참의 별도의 소요결정 절차

가 없이 합참의 경미한 성능개량 분류와 방사청의 자체 심

의를 통해 사업착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험평가는 개발

시험평가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최초양

산 절차가 제외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보다는 신속히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부터 규격화까지의 

절차가 기존의 연구개발 절차를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대비하여 많은 절차를 수행

하게 된다. 반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으로서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선행연

구를 하지 않고, 제안요청서(RFP) 대신 소요군이 제출한 

구매요구서로 대체함에 따라 절차가 감소한다. 아울러 시

제제작 절차가 짧고 시험평가 대신 시제품검사로 대체한다

는 특성으로 그 절차가 단축되었다.

3.3 사업기간 분석결과

사업기간은 사업 이력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 3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43개를 선정하였다.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현재 방사청에서 수행하는 사업 

자체가 적어 모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도 있다.

<그림 4>와 같이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은 합참의 분류 

이후, 선행연구부터 계약까지 34.7개월(사업계획 수립 까

지 25.7개월, 계약까지 9개월), 계약부터 납품까지 4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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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까지 28개월, 납품까지 15개월)로 총 77.7개월

이 소요되었다. 

<그림 4> 사업기간 비교

반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대상 사업선정부터 계

약까지 8.7개월(사업계획수립까지 7.1개월, 계약까지 1.6개

월), 계약부터 납품까지 21.7개월(시제품검사까지 11.4개

월, 납품까지 10.3개월)로 총 30.4개월이 소요되었다.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

지로 사업의 검증(선행연구 등) 기간과 사업계획 수립 기간

이 25.7개월, 시제제작 및 시험평가 기간이 28개월이 걸

렸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행정 기간인 8.7개월 

중 사업선정부터 사업계획 수립이 7.1개월,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는 1.6개월이 소요된다. 계약 이후 납품까지는 

21.7개월로 규정상의 사업기간인 24개월을 충족한다. 종

합적으로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보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절차 면에서 27개 절차, 기간 측면에서는 47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Ⅳ. 정책적 제언

4.1 예산 추세 및 집행현황 분석

2021년 처음 시작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예산은 

163억 원(2021년), 1,789억 원(2022년), 1,289억 원

(2023년), 1,513억 원(2024년)으로 변동되어 왔다. 평균

적으로 신규 및 계속 과제는 연간 30여 개 정도 추진될 것

으로 보이며, 과제당 예산은 약 60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세적으로는 앞으로도 1,500억 원 이상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과제 수는 1개(2021년), 59개(2022

년), 10개(2023년)로 변동되어져 왔다. 예산 규모로 판단 

시 추세적으로 신규과제는 약 10여 개, 계속 과제는 약 20

여 개가 매년 수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정된 과제가 계약되지 

않거나, 착･중도금의 수령 저조, 계약 지연 등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2021년 기준으로 집행률

이 65.8%, 2022년 기준으로 집행률이 71.6%로 집행률 

제고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계약이 연말

에 체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년도 연부율(현행 50%)

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에 있어서는 2023년 이후에는 제도의 안정기 단계

로 진입하면서 안정된 규모의 예산과 과제가 수행될 것으

로 보이며, 집행률 향상에 관한 조치가 필요하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는 요구성능의 구체화, 사업비 변동 가능성

의 최소화, 구매요구서 작성 전 사전연구 강화 등의 조치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4.2절에 관련 제언을 포함한다. 

4.2 과제기획 특성 분석

현재 진행 중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대부분 편

의성, 안전성,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 편의성은 

A/B 포구청소기를 자동식으로 교체, C 기관단총 개머리판 

교체, D 헬기 좌석장착 및 기관총 거치대 추가 등 사용자

의 반응성, 접근성 등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안정성은 

E/F 탄운차 후방카메라 및 영상전시기 장착, 교량 전차 감

시카메라 장착, G 차량 어라운드 뷰 장착 등 전투원의 안

정성 개선 분야이다. 신뢰성 및 내구성 향상은 다빈도 고

장품목 개선 등을 통한 장비 및 구성품의 신뢰성 향상과 

운영유지비 절감 개선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사례로 H 

차량 단종부품 개발 등이 있다. 

과제의 특성 분석결과 <그림 5>와 같이 육군 과제의 경

우, 약 97%의 과제가 사용자의 편의성(68%)과 전투원의 

안전성(29%) 위주의 과제였으며, 장비의 신뢰성 및 내구도 

향상 등 기술적 발전 분야는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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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그림 5> 과제기획의 특성

 

구매요구서는 소요군의 요구성능을 포함한 문서로 구체

화되지 않은 요구성능은 사업추진간 업체와의 이견이 발생

하고 과도한 요구성능은 업체 선정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

생한다. 따라서 명확한 요구성능 제시와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요구성능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례로 I 사

업의 경우 장비 설치 요구사항 중, 설치 주체가 소요군인

지 업체인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취소된 바 있다. 아

울러 구매요구서 작성 시 적정 사업비가 산출되지 않으면 

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커진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은 별도의 선행연구 없이 업체 견적가 위주로 사업비가 반

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J 사

업의 경우, 구매요구서 작성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137억 

원이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26억 원으로 약 81%가 감소

하였으며, K 사업은 구매요구서 작성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21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계약은 32억 원으로 48%

가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안정성 및 편의성 위주의 과제기획에서 무

기체계의 신뢰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매요구서 작성 간에는 사전 분석과 

과제관리를 수행하는 신속원, 기품원과의 협업을 통해 작

성하거나, 규정개정을 통해 신속원과 기품원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3 전문가 인터뷰 결과

인터뷰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과 관련된 방사청, 

신속원, 기품원의 사업 담당자와 총괄업무 담당자 및 획득 

전문가들과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절차와 기간 측면에서 빠른 의사결정과 조기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현존전력 성능 극대

화 사업의 소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례로 2024

년 대상 사업신청은 전년 대비 181.4% 증가하였다. 경미

한 성능개량 추진 시 관련 규정상 생략되는 절차가 거의 

없이 연구개발 절차를 준용하다 보니 전력화 일정 단축 효

과가 미미하다. 단 시험평가 및 규격화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종품 대체에는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효과적이

었다. 

둘째,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고 매년 계약이 3/4분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차 연부율을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사업 기획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편의성, 상호연

결성, 디자인, 국방규격을 고려하여 기본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향후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과

제 발굴에 있어 단순 카메라 장착 등은 예산확보 측면에서 

설득력이 낮아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과제 발굴이 필요하

다. 또한, 품질데이터, 다빈도 고장품목, 부품단종, 기술변

경 이력 등 기술기반의 소요기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자의 전문성에 관해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경우 매년 과제제기

-대상사업선정-계약-사업관리의 반복적 업무를 신속원과 

기품원의 담당자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 축적이 가

능하다. 그러나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방사청 사업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 많지 않은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소

요, 긴 사업순기로 인해 전문성 함양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안정

적인 예산 집행 노력과 사업 기획의 전문성, 다양성 제고

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에 관해 

AHP 분석, 사업절차와 기간 분석과 같은 정량적 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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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추이 및 집행현황, 과제기획 특성 등에 관한 정책적 

제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업절차와 기간에 관한 분석결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

화 사업은 사업단계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경미한 성능개

량 사업보다 27개의 절차가 감소하며, 47개월 기간 단축

이 가능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결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이 경미한 성능개

량 보다 약 3.5배 효율적이며, 특히 ‘일정’ 측면에서 효과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기획단계부터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여 안전성, 편의성 

외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구매요구서

의 전문성과 완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 안정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방획득체계 개선의 쟁점은 신속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획득 기간 단축에 관한 것이다. 이는 AI, 무인 체계 

등 기술적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체계의 획득에도 적

합하고, 전통적 방식의 무기체계 획득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와 아울러 국방부･합참･방

사청･소요군 등 관련 기관에서도 제도들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시험평가를 통한 검증

과정이 필요한 기술적 진보과제 반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시험평가가 아니더라도 보다 엄격한 기준의 성능시

험 또는 수락검사를 통해 검증한다면 현존전력 성능 극대

화 사업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사항으로는 양개 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사업절차, 사업기간, AHP 기법을 통해 정량화 분석을 수

행하였으나,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기반한 효율성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효율

성 분석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방획득제도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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